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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 지난 10월 23일 노사정 위원회에서 현행 주 44시간인 법정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단축하는 데에 원칙적으로 합의함으로써 그 파급효과와 대응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음.  

■ 노동시간 단축 논의의 배경은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에 있는 우리 나라의 

장시간 노동문제에 있음.   

○ 우리 나라의 연간 총 근로시간은 1999년에 2,497시간(주당 47.9시간)에 달해 

독일·프랑스·스웨덴·뉴질랜드 등에 비해서는 약 600∼900시간 정도 

길고, 미국·일본에 비해서는 약 500∼600시간 정도 긴 수준임.  

○ 장시간 노동은 우리 나라를 세계 최고 수준의 산업재해국으로 전락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으며,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도 필요한 과제로 인

식되기 시작한 것임.  

근로시간 단축의 경제적 효과 

■ 노동시간 단축의 일차적인 효과는 노동비용의 상승으로 나타나지만 어떤 

방식으로 노동시간을 단축할 것인지에 따라서 비용상승 효과가 달라지게 됨.  

○ 현재 노동계의 요구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감소를 피하기 위해 

시간당 임금을 상향조정하고 초과근로수당 할증임금률을 현행 50%로 

유지하자는 것임.  

○ 이 경우 기업이 종전과 같은 생산량을 유지하기 위해 법정근로시간 단축 

(4시간)분 만큼 초과근로시간을 늘리게 되면 노동비용은 약14.6%만큼 크게 

높아짐. 

○ 또 기존인력의 실 근로시간을 4시간 단축해 생산차질이 발생하는 부분을 

신규인력으로 보충할 경우에는 기존인력의 인건비 상승 1.0%에다 

신규인력의 고정비용 부담이 추가적으로 발생해 인건비 부담이 크게 가중될 

것으로 보임.  

■ 반면 경영계는 시간당 임금 상향조정 불가, 할증임금률도 국제수준인 25%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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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할 것을 주장하고 있음. 

○ 이 경우 기업이 생산량을 유지하기 위해 기존인력의 초과근로시간을 4시간 

늘린다면 노동비용 상승효과는 0.5%에 그침.  

■ 법정근로시간 단축 분을 기존 근로자의 초과근로로 채울 때 전산업(상용근로 

자 10인 이상 기업)에서 연간 8조 6,646억 원의 추가적인 비용이 필요하고, 

신규채용의 경우 12조 2,489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신규채용 부담이 보다 크기 때문에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고용창출 효과는 

크지 않을 전망임.  

■ 이러한 비용 상승 효과는 생산성 향상으로 어느 정도 상쇄될 것으로 보이나 

단기적으로는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불가피할 것임.  

○ 근로시간 단축은 노사 쌍방에게 생산성을 향상시키려는 유인으로 작용해 생

산성 향상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이나 노동시간 단축이 급격히 이루어질 

경우에는 비용상승 효과가 보다 크게 나타날 것임. 

■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고용창출효과에 대해서 일률적인 결론을 내리기 어려

움. 

○ 임금 및 연장근로에 대한 할증임금률 조정 여부 등 기업의 노동비용 상승효

과와 생산성 효과, 그리고 정부의 지원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임. 

○ 특히 경영계의 주장대로 할증임금률을 현행 50%에서 ILO 기준인 25%로 인

하했을 경우, 기존 인력들에 대한 초과근로 증가 비용이 줄어들어 오히려 

신규고용창출의 가능성이 더욱 낮아질 것으로 보임. 

■ 생산함수 접근법을 통해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잠재성장률의 변화를 △ 

시나리오 1 : 근로시간 단축이 없는 경우 △ 시나리오 2 : 2001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했을 경우 △ 시나리오 3 : 2001년 하반기부터 실 

근로시간을 주당 40시간으로 한번에 단축할 경우로 나누어서 추정했음.  

○ 그 결과 법정근로시간 단축은 2010년 중 우리경제의 규모(GDP의 

절대수준)를 근로시간 단축이 없을 경우에 비해 3∼4% 낮추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근로시간 단축을 즉시 실시하는 시나리오 3의 경우 2001∼2003년 

까지의 잠재성장률 하락 폭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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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재 GDP 와 잠재성장률의 예측치를 통해 볼 때, 근로시간 단축은 단계적으

로 실시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 최근의 경기를 보더라도 근로시간 단축은 점진적으로 실시되어야 할 것임. 

○ 최근과 같이 실물경제가 급속히 위축되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근로시간 단축을 즉각적으로 실시한다면, 실물경제 위축은 

더욱 가속화될 수 있기 때문임. 

○ 또한 생산성 증가보다 노동비용 증가가 더 크게 나타날 경우 노동시간 단축

은 우리경제에 추가적인 인플레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음. 

○ 더욱이 최근과 같이 근로시간 증가가 경제성장에 결정적인 역할(지난 98 년 

4/4 올 2/4 분기까지의 평균 경제성장률 8.4% 중 근로시간 증가로 성장률이 

2.3%p 나 상승)을 하고 있는 시기에 근로시간 단축을 한번에 큰 폭으로 실시

한다면 둔화되고 있는 경제성장률이 급락할 가능성도 없지 않음. 

근로시간 단축 시나리오별 잠재 성장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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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 법정 근로시간 단축은 기존의 노사관계를 변화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를 감안하고  노사화합을 강화하면서 새로운 노사관계를 정착시킬 필요가 

있음.  

■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비용상승 효과를 고려하면 고정비용 부담이 적은 

임시직의 활용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노조의 조직률은 하락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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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노조원과 비 노조원의 대립을 사전에 억제하면서 보다 유동적인 

노사관계가 정착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노동시간 단축은 업무 합리화나 생산성 향상에 대한 근로자들의 의식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꾸는 효과가 있으며, 이를 계기로 노사가 생산성 

향상에 일심합체 하는 노사 풍토의 조성과 대대적인 생산성 향상 운동을 

펼칠 필요도 있음.  

근로시간 단축이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과 기업의 대응 방향 

강화요인강화요인

약화요인약화요인

• 종업원의건강및여유확대로직업윤리

향상
• 종업원의결근율감소

• 생산성향상, 업무프로세스혁신에대한

종업원의협조성증대

• 시간효율에대한공감대확대

• 노동비용상승따른수익성 악화

• 수요증가에대한기동적대응의어려움

• 초과근로거부가능성으로 생산차질

• 신규인력고용부담

• 새로운인사관리시스템이행의조정비용

• 생산계획유지의어려움

• 시간및생산효율관리강화

• 성과주의인사제도강화

• 노사협조로생산성운동전개

• 임시직의비율확대에따른

메뉴얼화, 생산기동성제고

• 휴가사전신고엄수로생산계

획안정성제고

• 채산성없는사업, 상품포기

• 변형근로시간제적극활용

경쟁력 전략방향

 

■ 또한 노동시간 단축이 단기적으로 기업경쟁력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를 

억제하고 장기적으로 기대되는 긍정적인 효과를 극대화하는 노력이 필요함.  

○ 단기적으로는 시간관리를 통해 임금상승을 상쇄할 수 있는 생산성 향상을 

도모함.  

○ 장기적으로 비 정규직을 활용한 고용의 유연화, 성과에 따른 보수체계 강화 

등의 신 인사제도를 정착시키면서 보다 창조적이고 높은 생산성을 가진 

구조로 변하도록 해야 할 것임.  

○ 채산성이 없는 사업의 청산 및 해외거점으로의 이전 등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임.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과 뉴트렌드  

■ 전통적으로 긴 노동시간과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여가 활동을 되풀이 해 왔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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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의 라이프 스타일이 90년대 들어 서서히 변화하기 시작했으며, 

노동시간 단축은 이러한 변화의 흐름을 가속화시키는 결정적인 계기로 

작용할 것임.  

여가 트렌드 

■ 근로시간 단축으로 여가 생활은 기존의 휴식 위주의 패턴에서 취미생활, 

자기개발, 레저 등의 보다 적극적인 형태로 변하고 라이프 스타일 전반의 

혁신을 가져 올 것으로 보임.  

노동 트렌드 

■ 근로시간 단축은 IT혁명 등의 여타 사회적 변화와 함께 기업의 인사전략이나 

근로자의 의식 등에 변화를 가져 올 것이며, 이에 따라 비정규직의 증가, 

연봉제 확산 등 노동의 일상적인 모습도 달라지게 될 것임.  

시장 트렌드 

■ 근로시간 단축은 소비성향 증대를 통해 소비시장을 양적으로 팽창시키고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 시장을 확대시키는 등 다양한 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보임.  

근로시간 단축이 야기하는 뉴 트렌드 
 

여가 트렌드 노동 트렌드 시장 트렌드 

1. 시간소비형 여가로 전환 

2. 가족중심주의 여가의 확산 

3. 여가의 문화화·학습화 현상 

4. 디지털화와 脫디지털화의 공존 

5. 참여형·체험형 여가의 증대 

1. 비정규직의 증가 

2. 연봉제의 확산 

3.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4. 다중직업인의 등장 

5. 근로자들의 자기개발붐 

1. 소비시장의 팽창 

2.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신장 

3. 문화·교양, 교육산업의 성장 

4. 가사 대행산업 증가 

5. 기업 외부시장의 증대 
 

근로시간 단축의 성공 조건 

■ 근로시간 단축은 궁극적으로 생산성 향상 및 경제성장의 성과를 



vi 

임금인상으로 분배하느냐, 아니면 여가증가로 분배하느냐의 문제임.  

○ 그러나 근로시간 단축의 전격적 시행은 단기적으로 기업수익성과 근로자들의 

생활수준 사이에 해결하기 힘든 딜레마를 파생시킴. 

■ 따라서 근로시간의 단축은 앞으로의 생산성 향상, 근로자들의 삶의 질, 

기업수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노사 합의하에 단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임.  

○ 수많은 나라들이 20세기들어 근로시간을 단축해 왔지만 10년이상 장기간에 

걸쳐 근로시간 단축을 점진적으로 수행해왔던 일본의 경우만 유독 노동시간 

단축의 고용창출 효과가 높았다는 점을 중시해야 할 것임.  

■ 기업으로서는 임금과 여가시간간의 선택(trade-off) 관계를 근로자에게 명확하게 

인지시키고 ▲노사화합을 기반으로 생산성 향상 ▲창조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경쟁력 확보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새로운 시장의 변화에 대응 등이 중요한 

과제임.  

■ 근로자도 끊임없는 자기계발을 통해 노동의 질 향상에 주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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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근로시간 단축 논의 현황  

1. 근로시간 단축 합의 경과  

노사정위원회에서 주 40시간제 원칙 합의 

■ 지난 10월 23일 노사정 위원회에서 현행 주 44시간인 법정근로시간을 40시

간으로 단축하는 데에 원칙적으로 합의됨.  

○ 노사정위원회 합의문에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연내에 국회에 제출토록 

명시됨.   

○ 이에 따라 빠르면 내년부터 공공기관 및 대기업을 중심으로 주 5일 근무

제가 도입될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음.  

■ 그러나 이번 합의는 법정근로시간을 단축한다는 원론적인 합의에 도달했다

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뿐 주 40시간제에 대한 세부 사항을 결정하지는 못

했음.  

○ 주 40시간 근무제도의 구체적인 시행 시기, 근무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감

소 보상 여부, 초과근로시간에 대한 할증임금률 인하 문제, 월차 및 생리

휴가 폐지 문제 등 핵심쟁점사항은 추후 논의키로 했음.  

○ 이들 사항에 관해서는 노사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주 40시간

제가 어떤 형태로 출범할 것인지는 아직도 유동적인 상황임.  

노조측의 고용확보 및 생활의 질 향상 요구가 배경 

■ 근로시간 단축 문제는 지난 97년 IMF 경제위기 이후 노동계에서 대규모 실

업사태에 대한 대책 중 하나로 ‘고용유지 및 고용창출 차원에서의 실근로시

간 단축’을 제기하면서 본격화되었음. 

■ 최근엔 고용사정이 다소 호전됨에 따라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 차원에서의 

법정근로시간 단축’이 논의되었음. 

○ 법정근로시간 단축은 ‘주 5일 근무제도’의 정착으로 이어져 근로자들의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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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한 휴식과 여가시간의 활용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노조의 주장임.  
 

< 법정근로시간과 휴무일과의 관계 > 
 

주당 법정근로시간은 휴무일수와 직결된다. 주당 근로시간에 따라 1주간의 요일별 근로시간을 정하게 

되고, 그에 따라 휴일도 결정되기 때문이다. 우리 나라와 같이 매주 월∼금요일(5일간)에 8시간을 일하고 

토요일에 4시간을 일하는 경우 

주 44시간제는 일요일만 휴무(5일×8시간＋4시간＝44시간), 

주 42시간제는 격주 토요 휴무(5일×8시간＋격주 4시간＝42시간),  

주 40시간제는 주 5일 근무제 또는 1주 2일 휴무제(5일×8시간＝40시간)를 의미한다.  

2. 근로시간의 국제비교   

세계적으로 높은 우리 나라 장시간 노동의 현주소 

■ 근로시간 단축 요구의 배경은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에 있는 우리 나라의 장

시간 노동문제에 있음.   

■ 우리 나라의 근로시간은 OECD 국가 및 아시아 경쟁국 등에 비해서도 상당

히 높은 수준임. 

<표 I-1> 국가별 근로자 연간 근로시간 비교 
            (단위: 시간) 

한국 미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대만 싱가포르 

2,497 
('99) 

1,957 
('98) 

1,842 
('99) 

1,737 
('98) 

1,580 
('98) 

1,634 
('97) 

2,285 
('99) 

2,445 
('99) 

자료 : 1. OECD Employment Outlook '99 (전체 취업자 기준) 
   2. 일본 노동성(2000. 4) 
   3. 대만 통계청(2000. 6) 
   4. 싱가포르 고용부(2000. 6)  

○ 지난 99년 우리 나라 근로자(전산업)의 연간 총 근로시간은 2,497시간(주당 

47.9시간)임. 

○ 독일·프랑스·스웨덴·뉴질랜드 등에 비해서는 약 600∼900시간 정도 길고, 

미국·일본에 비해서는 약 500∼600시간 정도 긴 수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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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만·싱가포르 등 아시아 경쟁국에 비해서도 50∼200시간 정도 높은 수

준임. 
 

< 근로시간 관련 용어 > 
 

□ 법정근로시간 

�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시간으로서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일에 44시간, 1일에 8시

간을 초과할 수 없음. 
�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킬 경우 반드시 당사자간 합의와 초과근로시간에 대해서는 가산

임금(통상임금의 50%)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당시 1일 8시간, 1주 48시간제를 채택하였으며, 1989년 근로기준법 개

정시 1주 44시간제로 변경되었음. 최근 노사정 위원회에서 1주 40시간제로 합의함. 
   

□ 정상근로시간(또는 소정근로시간, 기준근로시간) 

� 법정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합의한 근로시간으로 가산임금 산정시 기준

이 됨. 
 

□ 실근로시간 

�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임. 

� 작업개시부터 종료시까지의 시간 중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제로 근무한 시간으로 정상근로시간

에 초과근로시간을 합한 시간임. 

우리 나라 장시간 근로의 형태 

■ 우리 나라의 장시간 근로의 형태는 다음 세 가지 측면에서 지적할 수 있음.  

■ 첫째, 주 44시간인 법정근로시간이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

에 실근로시간이 길어짐.  

○ 법정근로시간은 OECD 국가에 비해서는 길고, 아시아 경쟁국과는 비슷한 

수준임. 

<표 I-2> 국가별 법정근로시간 비교 
 

한국 미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태리 
스페인 

대만 싱가포르 

1주 
44시간 

1주 
40시간 

1주 
40시간 

규정 없음 
1일  

8시간 
1주35시간 

1주  
40시간 

2주 
84시간 

1주  
44시간 

주: 대만은 2000. 6.16. 노동기준법을 개정하여 2 주 84 시간제를 도입하고, 2001. 1.1.부터 이를 시행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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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휴일근로를 포함한 초과근로시간이 많음.  

○ 제조업의 초과근로시간은 대만에 비해서도 1.8배나 김.  

○ 총 근로시간 중 초과근로시간이 차지하는 비율은 11.9%(99년 기준)에 이름. 

<표 I-3> 국가별 제조업 생산직 근로자의 연간 초과근로시간 
 

한국 미국 일본 영국 독일 대만 

352시간 
(14.5%) 

250시간 
(12.5%) 

179시간 
(9.0%) 

187시간 
(9.7%) 

68시간 
(4.5%) 

196시간 
(8.8%) 

주  :  1. ( )안은 총 근로시간 중 초과근로시간의 비중 
2. 대만은 '96 년 통계, 그 이외의 국가는 '97 년 통계임.  

자료: 『근로시간핸드북』, 일본 전국노동기준관계단체연합회, '99.5. 

■ 셋째, 근로자들의 휴가 일수가 외국에 비해 적기 때문에 장시간 노동의 원인

으로 작용  

○ 선진국에서는 일반적으로 1주일에 2일간의 휴무일과 연간 20∼30일의 연

차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있으며, 근로자들은 부여받은 휴가를 대부분 사용

하고 있음. 

○ 이에 반해 우리 나라의 경우 연간 휴일·휴가의 총 일수가 30∼40여일에 

그치고 있는 데다 그나마 부여받은 휴가의 실제 사용일수도 약 50 여 일

이 적음.  

<표 I-4> 각국의 휴일·휴가제도 및 휴가사용일수 
 

구    분 한국 미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대만 

주  휴  일 
공  휴  일 
월 차 휴 가 
연 차 휴 가 

 

52 
18 
12 

10∼20 
 

104 
10 
- 

단협 
(보통4주) 

104 
15 
- 

10∼20 
 

104 
8 
- 

단협 
(20∼25) 

104 
12 
- 

24 
 

104 
11 
- 

30 
 

52 
22 
- 

7∼30 
 

계 92∼102 142 129∼139 132∼137 140 145 81∼104 

실제사용일수 
78.8 
('98) 

126 
('95) 

132 
('97) 

136 
('96) 

144 
('96) 

139 
('92) 

 

주  : 한국의 공휴일에는 근로자의날(5.1)이 포함됨. 
자료: 일본노동연구기구, 데이터북 국제노동비교, 1999 

노동부, 『근로시간, 휴일·휴가제도 실태조사』,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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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은 국민소득 1만불 이상 시점에서 주 40시간제 도입 

■ 90년대 들어 법정근로시간 주 40시간제를 도입한 국가들의 경우, 중국을 제

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도입당시 1인당 국민총생산(GDP)은 1만불을 넘었음.   

■ 대체적으로 보면 1인당 소득이 1만불 그룹과 2만불 그룹으로 나누어진다고 

할 수 있음.  

○ 1만불 시점에서 도입한 국가로는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 프랑스 등이 

있음.  

○ 2만불 시점에서 도입한 국가로는 일본,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핀란드 등이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2000년 1인당 GDP가 1만불 내외로 예상되고 있어 근로시

간 단축 도입시기보다는 도입방법(단계적 실시)이 더 중요할 것으로 보임. 

<표 I-5> 주요국의 법정 주 40시간제 도입시기와 국민소득 
               (단위: 연도, US$) 

국      가 법정 주40시간 도입년도 당시 1인당 국내총생산(GDP) 

2만불 그룹 
일      본 
오스트리아 
핀  란  드 
이 탈 리 아 

 
1988(법안통과 1987) 

1994 
1996 
1997 

 
23,813 
24,400 
24,407 
20,207 

1만불 그룹 
프  랑  스 
스  페  인 
포 르 투 갈 
그  리  스 

 
1936(1946년부터 시행) 

1994 
1997 
1997 

 
약 12,984 

12,232 
10,569 
11,442 

기타 
미      국 
중      국 

 
1938 
1997 

 
6,429(96년 화폐 기준) 

738 

주  :프랑스는 1 인당 GNP 임(미국달러 환산은 2000.6. 9. 현재의 환율 기준). 
      일본은 원칙적으로 도입된 1988 년 기준이며, 완전 도입된 1997 년의 1 인당 GDP 는 33,314 달러였음. 
자료: 노동부, 다른나라의 근로시간, 궁금합니다, 2000 
      일본 노동성, 노동백서,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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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근로시간 단축의 경제·사회적 효과 

■ 일반적으로 근로시간 단축의 효과는 경제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으로 나누어

서 볼 수 있음.  

■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노동력 투입의 감소에 따른 성장잠재력 저하 가능성

과 노동시장의 구조변화가 중요한 영향이라고 할 수 있음.  

○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신규고용 창출 효과여부는 일률적으로 말하기가 

어려움.  

○ 신규 고용의 창출 여부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초래되는 ‘노동비용 상승 효

과’와 ‘생산성 향상 효과’의 상대적 크기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임.  

■ 사회적 측면에서는 ‘근로자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이 중요한 효과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보면 경제에도 영향을 주게 됨. 

1. 노동비용의 상승 

시간당 임금과 초과근로수당의 할증임금률의 조정 여하가 관건 

■ 근로시간 단축은 일반적으로 기업의 노동비용 상승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보이나 그 정도는 근로시간 단축 방법에 따라서 달라지게 됨.  

○ 줄어든 근로시간에도 불구하고 종전과 같은 급여를 근로자가 요구하게 될 

경우 시간당 임금은 상승하게 됨.  

○ 종전과 같은 생산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초과근로 수당의 할증률로, 신규

채용은 준고정적인 노동비용 부담으로 임금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임.  

○ 다만, 근로시간 단축 시에 시간당 임금을 종전 수준으로 동결하고 초과근

로시간의 할증률을 낮추면 노동비용의 상승을 억제할 수도 있음.  

■ 현재 이 문제에 관해서는 노사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비용

의 상승폭을 정확하게 예상하기는 어렵지만 노사 양측 주장을 근거로 상승

폭의 한계 수준은 예상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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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데이터(1995∼99년 평균)를 통해 객관적으로 측정해 본 결과 임금비

용 상승 효과는 주당 실 근로시간 및 시간당 임금 유지 여부와 초과근로

수당 할증률에 따라 상당히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음. 

■ 현재 노동계의 요구는 시간당 임금을 상향조정하고 초과근로수당 할증률을 

현행 50%로 유지하자는 것임.  

○ 이 경우 만약 기업이 종전과 같은 생산량을 유지하기 위해 법정근로시간 

단축(4시간)분 만큼 초과근로시간을 늘리게 되면 기존인력에 대한 임금비

용 상승효과는 14.6%로 크게 높아짐(표 참조). 

○ 또 기존 인력의 실 근로시간을 4시간 단축해 생산차질이 발생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신규인력으로 보충할 경우 기존인력의 인건비 상승 1.0%에다 신규

인력의 고정비용 부담이 발생해 인건비 부담이 크게 가중될 것으로 보임.  

■ 반면 경제계는 시간당 임금 상향조정 불가, 초과 근로수당 할증률도 국제수

준인 25%로 인하할 것을 주장하고 있음. 

○ 이 경우 기업이 생산량을 유지하기 위해 기존인력의 초과근로시간을 4시

간 늘린다면 기존인력의 임금비용 상승효과는 0.5%에 그침.  

○ 만약 기업이 근로시간 단축분 만큼 생산량을 줄이는 경우 노동비용은      

-9.8% 감소하겠지만 그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임.  

< 표Ⅱ-1 > 법정근로시간 단축시 시나리오별 노동비용 상승률 비교 
(단위: %) 

초과할증률 50% 초과할증률 25% 
시간당 임금 

A B A B 

현행수준 유지 -8.2 4.2 -9.8 0.5 

상향 조정 1.0 14.6 -0.8 10.5 

주 : A 는 법정근로시간 단축이 초과근로 증가로 이어지지 않고 실근로시간이 단축(4 시간)될 경우임.         
  B 는 법정근로시간 단축이 초과근로 증가(4 시간)로 이어져 실근로시간이 변하지 않는 경우임. 

임금 및 실근로시간은 경제상황에 따라 변동이 심하므로 95∼99 년의 실제 평균값을 이용함. 
전산업(95∼99 년 평균)의 주당 실근로시간 47.1 시간, 시간당 임금 5,454 원 기준 
상향 조정된 시간당 임금은 (44 시간 ×5,454 원) ÷ 40 시간 ＝ 5,999 원(545 원 상승) 

신규고용시의 추가 비용 부담은 12조원 넘어 

■ 현행 인력을 유지하는 가운데 초과근로를 늘릴 경우와 신규채용의 경우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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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에서 기업의 추가비용규모를 추정해 보면 근로시간 단축 분이 신규채용으

로 이어지기보다는 기존 근로자의 초과근로 증가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음을 

알 수 있음<표 II-3 참조>. 

○ 법정근로시간 단축 분을 기존 근로자의 초과근로로 채울 때 전산업(상용근

로자 10인 이상 기업)의 경우 연간 8조6,646억 원의 추가적인 비용이 필요

하고, 신규채용의 경우 12조2,489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신규채용의 경우 기업의 추가비용이 기존 근로자의 초과 근로보다도 약 

1.41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표 II-2> 초과근로수당 할증률의 국제 비교 
 

한국 미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대만 싱가포르 

50% 연장 : 50% 
휴일 : 50∼100% 

연장 : 25% 
휴일 : 35% 

단체

협상 
연장 : 25% 8시간내 : 25% 

8시간초과 : 50% 
2시간내 : 1/3 
2-4시간 : 2/3 
휴일 : 100% 

연장 : 50% 
휴일 :100% 

자료 : 김소영, 근로시간 쟁점과 과제, 한국노동연구원, 1998. 11 

■ 산업별로 보면,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 사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 숙박 및 음식점업의 배율(신규채용부담/기존인력의 초과근로부담)이 

1.30배 이내로 상대적으로 낮음.  

○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금융 및 보험업, 기타 공공·사회 및 개인서비스

업, 광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의 배율이 1.50배 이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신규채용시 부담/기존인력의 초과근로시 부담) 배율이 높은 산업일 수록 

법정근로시간이 단축되더라도 고용을 늘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 

■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생산차질을 보충하기 위해 신규고용을 늘릴 경우, 고

정적인 성격을 띤 간접노동비용(퇴직금비용, 각종복리비, 근로자 모집 비용, 

교육훈련비 등)의 증가로 근로시간의 단축에 비례해서 노동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신규채용이 불리해진다고 할 수 있음.  

○ 기업의 실질노동비용은 총 근로시간보다는 오히려 총 근로자 수에 따라 

증가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임. 

○ 따라서 총 노동비용에서 간접노동비용의 비중이 높을수록 기업들은 근로

시간 단축에 대해 신규채용보다는 초과근로시간을 늘리는 것으로 대응하



근로시간 단축의 영향과 기업에의 시사점  9 

려고 함. 

<표 II-3> 신규채용과 초과근로의 추가 노동비용부담 비교 
 

초과근로증가 인력부족분을 신규채용 

 
시간당 
임금 
(원) 

고용  
규모 

(천명) 
기업의  
추가비용 

(A,억원/년) 

1인당  
노동비용 
(천원/년) 

인력부족 
규모 

(천명) 

기업의  
추가비용 

(B, 억원/년) 

배율 
(B/A) 

전산업 5454 5,093 86,646 24,050 509 122,489 1.41 

광업 6176 21 403 30,460 2 637 1.58 

제조업 4826 2,342 35,261 21,298 234 49,871 1.41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6581 45 930 35,023 5 1,587 1.71 

건설업 6556 286 5,857 28,184 29 8,070 1.38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 

5522 432 7,444 21,910 43 9,466 1.27 

숙박 및 음식점업 4631 78 1,122 18,633 8 1,447 1.29 

운수·창고 및 통신업 5004 517 8,072 23,828 52 12,320 1.53 

금융 및 보험업 7274 371 8,425 36,480 37 13,541 1.61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5541 507 8,774 21,019 51 10,667 1.22 

교육 서비스업 8063 182 4,576 28,095 18 5,111 1.12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5604 190 3,324 20,073 19 3,815 1.15 

기타 공공·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6618 119 2,462 32,835 12 3,916 1.59 

주   : 상용근로자 10 인 이상 기업 기준임. 
임금 및 실근로시간은 경제상황에 따라 변동이 심하므로 95∼99 년의 실제 평균값을 이용함. 1 인당 
노동비용(95∼98 년 평균)은 사용자가 근로자 1 인을 고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제반비용으로 서 
직접노동비용(임금총액)과 
간접노동비용(퇴직금비용+현물지급비용+법정복리비+법정외복리비+모집비+교육훈련비+기타노동비용)의 합임. 
간접노동비용은 준고정적인 노동비용의 의미임. 

 기업의 연간 추가비용규모(A) = 근로자 1 인당 추가 초과근로에 따른 할증임금액× 고용규모 
 근로자 1 인당 추가 초과근로에 따른 할증임금액 = (시간당 임금 × 1.5 × 4 시간  × 52 주) 
 기업의 연간 추가비용규모(B) = 신규채용에 따르는 1 인당 연간 인건비 × 인력부족규모 
 인력부족규모 = (4 시간 × 고용규모) ÷ 40 시간 

자료 : 노동부, 기업체 노동비용 조사보고서, 매월 노동통계 조사보고서, 각호에서 시산함.  
 

■ 그렇게 될 경우 법정근로시간 단축의 의미는 퇴색하고 기업의 초과근로수당 

부담만 더 늘어나는 최악의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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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근로시간 단축 시에도 기존 인력이 종전과 같은 임금을 받을 경우 기

업 측의 초과근로 요구에 완벽하게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짐.  

○ 이에 따른 생산차질을 보충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의도와 달리 어느 정도

의 신규인력의 채용이 불가피하게 될 수도 있음.  

■ 따라서 고정적인 성격을 띤 간접노동비용이 큰 기업일수록 근로시간의 단축

에 비례해서 노동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보임.  
 

< 기업이 근로시간 단축을 기피하는 이유 > 
 

□ 노동비용의 증가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 차원에서 임금을 보전해 줄 경우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커지고, 
근로시간 단축 분만큼 신규채용을 늘리려고 해도 간접 노동비용 때문에 실질노동비용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임.  

 

□ 생산설비의 효율성 저하 

장치산업 중심의 우리 나라와 같이 생산설비의 운용을 세분화할 수 있는 유연한 생산시스템을 
가지지 못할 경우 근로시간 단축이 생산설비 운용의 효율성 저하를 가져올 수 있음.  

   

□ 경영관리상의 불편함 

근로시간이 단축될 경우, 경영자들은 기업 내에서 생산·조직·인사를 관리 운영하는데 
상대적으로 불편함과 어려움을 더 느끼게 됨.  

 

생산차질에 따른 단위당 비용 상승 가능성 

■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가장 우려되는 것은 기업의 인건비 상승 및 국제경쟁

력 저하에 따른 생산차질 효과임. 

○ 노동계에서 주장하는 임금삭감 없는 근로시간 단축이 실현되고 시간당 임

금의 상승에 따라 국제경쟁력을 상실한 부문의 생산이 감소하게 될 가능

성은 충분히 있음.  

■ 그렇지 않아도 기업이 근로자들의 초과근로 거부에 직면, 신규고용 확보에 

실패하거나 신규고용을 꺼리는 경우 생산 차질이 발생해 단위당 비용이 상

승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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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산성 향상  

■ 근로시간 단축이 생산차질을 유발할 것이라는 부정적 견해에 대해서는 근로

시간 단축으로 생산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견해가 맞서고 있음. 

○ 생산성이 향상되면 기업의 비용부담도 늘지 않고 기존 생산량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임.  

과거추세는 근로시간 단축이 생산성 증가로 이어지는 듯 

■ 실제로 우리 나라의 근로시간과 생산성의 추이를 방정식(a)와 같은 간단한 

모형으로 정의해 일반화 최소자승추정법(GLS)으로 추정해 본 결과 일정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결과를 얻었음. 

○ 추정결과는 근로시간 1%p 감소할 때 노동생산성은 0.65%p 상승하는 것으

로 나타났음1). 

<그림 II-1> 실근로시간 변화율과 생산성 증가율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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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R = 0.543, DW = 1.938 
추정기간 : 1972. 1/4∼2000. 2/4  
PRD : 생산성증가율, WH : 근로시간증가율,  
Dummy : 더미변수(89년 법정근로시간이 48 → 44시간으로 단축되었기 때문임) 
주: (  )는 t-value, *는 5% 유의수준에서 significant한 경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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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모형의 추정결과를 바탕으로 최근 합의한 법정근로시간 단축의 효과를 

예상하면, 근로시간이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9.1% 감소한다면 생산성은 약 

5.9%p(9.1% × 0.6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다만, 이는 법정근로시간 단축이 실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그대로 이어질 경

우를 가정한 계산임.  

○ 따라서 최근 노동연구원에서 추정 발표한 결과를 근거로 법정근로시간 1

시간 단축시 실근로시간이 0.989시간 단축된다고 가정할 경우 생산성 증가

효과는 약 5.8%p가 됨.  

노동, 자본, 경영의 효율성 향상을 통한 생산성 제고 

■ 모형에서 확인된 결과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기업들의 노하우가 쌓이고 생

산성이 상승하고 이에 따라 근로시간도 단축되기 때문에 발생한 현상일 수

도 있음.  

○ 근로시간의 단축 없이도 생산성이 상승하는 경우도 많을 것임.  

■ 그러나 근로시간 단축은 근로자와 기업 쌍방의 생산성 향상 유인을 확대시

켜 결과적으로 생산성 향상을 가져 올 것으로 볼 수도 있음.  

○ 근로자로서는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확보된 여유나 에너지가 활력소가 되

며, 짧은 시간 내에 업무를 완결하려는 자세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음.  

○ 기업 입장에서는 근로 시간의 희귀성이 높아짐으로 인해 시간을 아끼면서 

보다 효율적으로 업무나 생산활동을 하도록 하게 되는 것임.  

■ 근로시간 단축에 직면하여 많은 기업이 새로운 생산방법의 도입, 조직의 변

화, 보다 효율적인 노동관행, 추가적인 자본 투자 등을 고려하게 됨. 

■ 따라서 생산 및 작업관리를 잘하는 기업에서는 근로시간과 노동투입이 비례

하지 않을 수 있음. 

■ 즉, 우리 나라에서 근로시간 단축은 생산성 향상의 주된 원인은 아니더라도 

생산성 향상을 일정하게 가속화시키는 효과는 있는 것으로 보임.  

■ 이와 같은 생산성 향상은 앞에서 본 기업의 노동비용 상승 효과를 상쇄할 

것으로 보이나 문제는 근로시간 단축이 급격히 이루어져 노동비용 상승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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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성 상승분보다 더 클 경우라고 할 수 있음.  

○ 이 경우에는 노동비용 상승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을 것이며, 생산 차질

도 발생할 것임.  

○ 거시경제적으로도 노동비용 상승분이 생산성 상승분보다 더 클 경우 잠재

성장력을 저하시키고,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나타날 것임. 

■ 결국 근로시간 단축의 성공여부는 생산성 향상 속도를 노동비용 상승 속도

보다도 높게 유지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임.  

3. 고용창출 효과 

■ 법정근로시간 단축의 고용효과에 대해서는 일률적인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움. 

○ 근로시간 단축의 고용 창출 효과는 할증임금 조정 여부 등 기업의 노동비

용효과와 생산성 효과, 그리고 정부의 지원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임. 

○ 각국 사례를 분석한 연구결과에서도 고용창출 효과는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 

고용확대는 생산성 향상과 Job Sharing이 전제되어야 가능 

■ 근로시간 단축이 고용창출로 이어진다는 노동계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간단

한 산술에 근거함. 

○ 한 기업에서 일정규모의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량의 노동투입= (근로

자수 × 근로시간)이 필요함. 모든 조건이 일정할 때 근로시간을 단축시키

면 근로자 수는 자연히 증가한다는 것임. 
 

예) 근로자수 : 300명으로 고정, 법정근로시간 :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 

       기존 노동투입 : 13,200단위(= 300명 × 44시간) 

       새로운 노동투입 : 12,000단위(= 300명 × 40시간) 

       추가적으로 필요한 노동투입 : 1,200단위 

추가적인 필요 근로자수 : 30명(1,200단위 ÷ 40시간) 

 



14 

<표 II-4> 고용 창출 효과에 관한 주요 기관의 연구결과 
 

구  분 근로시간단축의 고용창출 효과에 대한 입장 

OECD('94) 

� 프랑스의 주당 39시간제 도입, 벨기에의 근로시간단축도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는 일
자리창출 효과가 크지 않았음.  

� 지난 20년간 근로시간단축과 실업률감소 사이에는 별다른 상관관계가 없었음. 
� 임금삭감 없는 근로시간단축은 비용과 인플레를 유발하여 중장기적으로 고용창출에 
부정적 결과를 초래  

� 출처 : Financial Times, '97.12.16.  

OECD('98) 

� 근로시간단축의 실증적 고용효과를 발견하기 어려움. 
� 실증결과는 국가마다 특수한 사회경제적 맥락과 근로시간단축의 방법에 따라 근로시

간단축의 고용효과가 달라짐. 
� 출처 : OECD Employment Outlook, 1998.  

ILO 
� 국가차원의 강행적 근로시간단축을 통한 고용유지 내지 고용창출 정책은 실질적인 고
용창출에 도움이 안될 수 있음 

� 출처 : European Industrial Relations Review, '97.3. 

일본 
경제기획청 

� 1%의 근로시간단축시 시간당 임금이 1% 상승하는 경우에도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는 
0.4∼0.6% 정도 고용이 증가   

자료: 노동부, 우리나라의 근로시간, 궁금합니다, 2000. 5 

■ 이러한 계산은 근로시간 단축시에도 기업들의 수익이 큰 폭으로 감소하지 

않고 생산수준을 유지하면서 기존 인력에 대한 초과근로 보다도 신규고용을 

이용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임.  

○ 그러나 이러한 전제조건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신규인력 채용시 기업의 

노동비용 급상승 효과나 생산성 향상 속도가 근로시간 단축 속도를 따라

가지 못할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현실성이 다소 떨어진다고 할 수 있음.   

■ 특히 경영계에서 주장하는 초과근로 할증률을 현행 50%에서 국제수준인 

25%로 인하했을 경우, 기업들은 신규채용을 더욱 기피하게 될 것으로 보임.  

○ 이 경우 신규채용의 고정비용 부담이 변하지 않는 한 전산업의 신규채용/

초과근로 배율이 1.41배에서 1.70배로 높아져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고용

창출 가능성이 더욱 낮아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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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I-5> 초과할증률 50% 및 25%인 경우 기업의 추가 비용 비교 

 

할증임금율 50% 할증임금율 25% 

 
초과근로증가 
(A, 억원/년) 

신규채용 
(B, 억원/년) 

배율 
(B/A) 

초과근로증가 
(C, 억원/년) 

신규채용 
(B, 억원/년) 

배율 
(B/C) 

전산업 86,646 122,489 1.41 72,205 122,489 1.70 

광업 403 637 1.58 336 637 1.90 

제조업 35,261 49,871 1.41 29,384 49,871 1.70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930 1,587 1.71 775 1,587 2.05 

건설업 5,857 8,070 1.38 4881 8,070 1.65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 

7,444 9,466 1.27 6,203 9,466 1.53 

숙박 및 음식점업 1,122 1,447 1.29 935 1,447 1.55 

운수·창고 및 통신업 8,072 12,320 1.53 6,727 12,320 1.83 

금융 및 보험업 8,425 13,541 1.61 7,020 13,541 1.93 

부동산 임대 및 사업서비

스업 
8,774 10,667 1.22 7,311 10,667 1.46 

교육 서비스업 4,576 5,111 1.12 3,814 5,111 1.34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3,324 3,815 1.15 2,770 3,815 1.38 

기타 공공·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2,462 3,916 1.59 2,052 3,916 1.91 

주  : 상용근로자 10 인 이상 기업 기준임. 
임금 및 실근로시간은 경제상황에 따라 변동이 심하므로 95∼99 년의 실제 평균값을 이용함. 
1 인당 노동비용(95∼98 년 평균)은 사용자가 근로자 1 인을 고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제반비용으로서 
직접노동비용(임금총액)과 간접노동비용(퇴직금비용+현물지급비용+법정복리비+법정외복리비 
+모집비+교육훈련비+기타노동비용)의 합임. 간접노동비용은 준고정적인 노동비용의 의미임. 
기업의 연간 추가비용규모(A, C) = 근로자 1 인당 추가 초과근로에 따른 할증임금액× 고용규모 
근로자 1 인당 추가 초과근로에 따른 할증임금액 = (시간당 임금 × 1.5 or 1.25 × 4 시간  × 52 주) 
기업의 연간 추가비용규모(B) = 신규채용에 따르는 1 인당 연간 인건비 × 인력부족규모 
인력부족규모 = (4 시간 × 고용규모) ÷ 40 시간 

자료: 노동부, 기업체 노동비용 조사보고서, 매월 노동통계 조사보고서, 각호에서 시산함.   

생산성 증가가 반드시 고용창출을 보장하지는 않아 

■ 일반적으로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노동생산성도 증가하는 것으로 보이나 이

로 인한 고용창출 효과 자체는 확실하지는 않다고 할 수 있음.  

○ 노동생산성의 향상 자체는 자동화 및 합리화를 통해 자본집약적(노동절약

적)인 생산방식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노력의 결과이기 때문임.  

○ 기존 근로자들의 노동생산성 향상의 효과가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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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진 추가 노동수요를 상쇄시키는 경우도 발생하는 것이며, 이 경우 추가

적인 고용창출 효과는 크지 않음. 

■ 따라서 노동생산성의 향상이라는 것이 대부분의 경우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치지만,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고용창출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에는 생

산성 향상이 오히려 고용창출을 억제할 수도 있음. 

■ 우리 나라의 실업률과 근로시간자료에서도 근로시간 단축의 고용창출 효과

를 명확하게 발견할 수 없었음. 

○ 근로시간의 변화가 고용창출로 이어지는가를 보기 위해 간단한 모형으로 

추정해 본 결과 유의적인 추정결과를 얻을 수 없었음2). 

<그림 II-2> 실근로시간 변화율과 실업률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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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성장잠재력 저하 가능성  

주 40시간제 즉시 실시로 잠재성장 능력이 단기적으로 크게 하락 

■ 근로시간 단축은 우리경제의 장기적인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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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도 있음.  

○ 근로시간 단축으로 노동투입(=근로자수×근로시간)이 줄어들 경우 우리경

제의 성장잠재력이 하락할 수 있기 때문임.   

■ 근로시간 단축이 우리경제의 잠재성장률을 어느 정도 낮추는지 살펴보기 위

해 잠재GDP를 추정하는 방식 중 하나인 생산함수접근법을 통해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잠재성장률의 변화를 추정해 볼 수 있음.  

■ OECD에서 잠재GDP를 추정하고 있는 방식에 근거해 2010년까지의 우리 나

라 잠재성장률 경로를 3가지 시나리오에 따라 추정하였음.  

○ 시나리오 1 :근로시간 단축이 없는 경우  

○ 시나리오 2 : 2001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할 경우 

○ 시나리오 3 : 2001년 하반기부터 실 근로시간을 주당 40시간으로 한번에  

단축할 경우 

■ 추정결과, 법정근로시간 단축은 2010년 중 우리경제의 규모(GDP의 절대수

준)를 근로시간 단축이 없을 경우에 비해 3∼4% 낮출 것으로 나타남. 

<그림 II-3> 각 시나리오별 2010년 우리나라 경제 규모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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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95 년도 불변가격 기준 국내총생산(GDP) 

○ 시나리오 2는 3.2% 낮아지고, 시나리오 3의 경우는 경제규모가 4.4%나 낮

아질 것으로 예측됨. 

■ 각 시나리오별 잠재성장률 추이를 보면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초기에는 근

로시간 단축을 실시하지 않은 시나리오1에 비해 시나리오 2와 3의 잠재성장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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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1.0∼1.5%p 낮아지지만 장기로 갈수록 잠재성장률이 4%선으로 수렴함. 

○ 경제에 대한 새로운 충격으로 작용하는 근로시간 단축이 단기적으로는 성

장률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적정 잠재성장률로 수

렴하는 것을 알 수 있음. 

단계적인 근로시간 단축이 바람직 

■ 잠재GDP와 잠재성장률의 예측치를 통해 알 수 있는 중요한 정보 중 하나는 

근로시간 단축을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임.  

○ 근로시간 단축을 즉시 실시하는 시나리오 3의 경우 2001∼2003년까지의 

잠재성장률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크고, 2010년의 경제규모도 더 낮기 때

문임.  

○ 따라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단계적 실시와 즉시 실시안 중 업종별, 규

모별 사정 등을 감안하면서 단계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음. 

○ ILO에서도 근로시간을 단계적으로 단축할 것을 권고(근로시간 단축에 관

한 권고, 제116호, 1962년)하고 있음. 

<그림 II-4> 근로시간 단축 시나리오별 잠재 성장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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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근로시간 단축은 2001 년 하반기부터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했음.  
 추정 모형의 가정은 노동과 자본의 대체가 허용되지 않았음.  

생산성 증가, 근로자수, 근로시간, 자본스톡 모두 ARIMA 모형으로  
예측하였고, OECD 와 같이 잠재 GDP 를 구하기 위해 각 예측치의  
장기추세를 이용하였음.  

■ 최근의 경기를 보더라도 근로시간 단축은 점진적으로 실시되어야 할 것임. 

○ 특히 최근과 같이 실물경제가 급속히 위축되고, 기업 및 금융 구조조정에 

따른 미래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 근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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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단축을 즉각적으로 실시한다면 실물경제 위축은 더욱 가속화될 수 있

기 때문임. 

○ 또한 생산성 증가보다 노동비용 증가가 더 크게 나타날 경우 근로시간 단

축은 내년 우리경제에 추가적인 인프레 압력으로 작용할 것임. 

최근 경제성장에 근로시간 증가가 큰 역할 

■ 더욱이 Gordon(1984)의 방식대로 경제성장률을 요인분해하면, 지난 98년 4/4

분기부터 지난 2000년 2/4분기까지의 평균 경제성장률 8.4%중 근로시간의 

증가만으로 성장률이 2.3%p(기여율 2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음.  

○ 이처럼 최근과 같이 근로시간 증가가 경제성장률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급격한 근로시간 단축은 경제성장률의 급락으로 나타날 수 

있음. 

<표 II-6> 경제성장률 요인 분해 
 

 실제GDP 근로시간 생산성 취업률 
경제활동 
참가율 

인구증가율 기타 

70년대 8.8 0.0 5.3 0.1 0.5 3.5 -0.6 
  0% 60% 1% 5% 39% -6% 

80년대 7.6 -0.2 4.2 0.1 0.1 2.4 1.0 
  -3% 55% 2% 1% 32% 13% 

90-97.3 7.4 -0.6 5.4 0.0 0.6 1.8 0.2 
  -9% 73% 0% 8% 24% 3% 

97.4-98.3 -4.3 -1.2 1.8 -3.2 -2.1 1.5 -1.1 
  28% -42% 75% 48% -35% 26% 

98.4-2000.2 8.4 2.3 4.4 0.6 -0.2 1.1 0.0 
  28% 54% 7% -3% 14% 0% 

주: 상단은 기여도이고 하단은 기여율임. 
    Gordon(1984)에 따라 “GDP=취업률 x 생산성 x 근로시간 x 경제활동참가율 x 인구증가율 x 기타 요인”으로  

요인 분해함. 

5. 근로자의 건강과 삶의 질 제고 

■ 근로시간 단축의 사회적인 효과는 ‘근로자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있음. 

○ 경제성장의 궁극적 목적이 인간의 물질적 행복과 노동을 통한 삶의 의미

를 제고시키는 것이라고 한다면, 근로시간 단축 자체가 경제성장의 목적을 

달성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음. 

○ 근로시간 단축은 여가시간을 증대시킴으로써 ‘일과 생활’ ‘생산과 소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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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를 줌.  

■ 근로시간 단축이 일시적으로 경제성장이나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풍요로움을 

희생시키더라도 사회적 의미의 삶의 질을 요구하는 압력 때문에 그 추진이 

바람직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근로자의 건강과 산업재해 감소 효과  

■ 근로시간 단축은 기업의 중요한 생산요소중 하나인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담보해 내는 수단으로 볼 수 있음. 

○ 근로시간 단축으로 산업재해 및 과로사(過勞死) 등 장시간 근로에 따른 폐

해를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임.  

○ ILO도 우리 나라의 사망재해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지적하고 있

으며, 이러한 현황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산업재해 감소가 가

져오는 사회적인 효과는 크다고 볼 수 있음.   

<그림 II-5> 근로시간과 산재 사망자 비율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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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 산재사망자 비율은 근로자 1 만명당의 산재 사망자수 기준임.  
 자료: 노동부, '99 노동백서, 2000. 8 

■ 또한 산업재해·과로사 등은 적지 않는 경제적 손실을 가져오고 있다는 현

실을 감안할 때 산업재해 감소는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

게 됨.  

○ 노동부에 따르면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액은 1999년 기준으로 6조 

3,711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음.  



근로시간 단축의 영향과 기업에의 시사점  21 

여가 확대에 따른 삶의 질 향상  

■ 근로시간이 줄면서 늘어나는 여가시간은 가족중심의 생활, 재교육, 문화 및 

레저활동, 사회적 참여 등에 활용돼, 근로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킴.  

■ 다만, 이러한 효과는 △ 근로시간 단축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들의 실수입이 

크게 줄지 않고 △ 노동강도의 강화 정도도 한정될 때 가능하다고도 볼 수 

있음.  

■ 근로시간 단축이 대폭적인 임금삭감으로 이어진다면 근로시간 단축을 기꺼

이 받아들일 근로자는 많지 않을 것임. 

○ 따라서 근로시간 단축과 함께 이전의 임금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노

조의 임금보전 요구가 어느 나라에서든 거의 예외 없이 표출되고 있음. 

○ 한겨레 21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임금삭감 불가’ 주장에 찬성

한 사람이 총응답자의 65.2%를 차지하고 있고, ‘전체 및 부분적인 임금보전

을 동반한 근로시간 단축’ 주장에 찬성한 응답자는 총 응답자의 95%에 달함. 

■ 또한 근로시간 단축은 노동 강도의 강화를 통해 근로자에게 더 많은 피로감

과 스트레스를 가져올 수 있음. 

○ 기업은 근로시간 단축분을 상쇄시키기 위해 시간당 생산성 향상을 촉구하

고 이를 위해 이전보다 더 차별화되고 광범위한 성과급제의 도입이나 엄

격한 근무 성과 측정 등을 시도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임. 

○ 그러나 근로자 입장에서는 노동강도 강화가 초래하는 부정적인 효과보다

는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에 기여하는 효과가 일반적으로는 더 클 것으로 

평가됨. 

■ 기업으로서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이 장기

적 차원에서 보면 생산성 증가를 통해 기업 이익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성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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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근로시간 단축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안 

1.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임금비용 상승으로 임시직 활용 확대 전망 

■ 법정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기업은 생산성 상승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다음 

세 가지 선택을 고려하게 됨.  

○ 기존의 생산량을 유지하기 위해 초과근로 시간을 늘려 실제 근로시간을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  

○ 신규인력을 충당해 생산량을 유지하는 방안  

○ 수익 악화로 생산량을 감축하는 방안     

■ 첫째, 기업들이 실제근로시간을 유지할 경우 제Ⅱ장에서 본 바와 같이 초과

근로 수당의 확대 효과로 인해 인건비 부담은 0.5%(시간단축에 따라 정상근

로 임금 삭감과 초과근로 할증률을 25%로 인하)∼14.6%(시간 단축에도 정상

근로임금 불변과 초과근로 할증률 불변) 상승하게 됨.  

○ 따라서 정상근로임금의 삭감(시간당 임금 유지)이나 초과근로 할증률 인하

가 없을 경우 기업에게는 적지 않는 비용상승 요인이 발생하게 될 것으로 

보임. 

○ 기업은 장기적으로 생산성을 향상시키거나 고품질·고가격 제품으로 전환해

야 하나 단기적으로는 제품 가격 인상에 어느 정도 주력할 필요도 있음.  

○ 그러나 비용 상승 요인을 단기간에 생산성 향상으로 흡수하기는 어렵고 

제품가격에 전가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업수익은 악화될 것으

로 보임.  

■ 둘째, 기업이 기존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단축해 신규고용을 늘리는 것은 기

존 인력의 주당 임금 삭감 폭이 크지 않다면 더욱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임.  

○ 노동비용 부담이 가중될 기업으로서는 신규인력 채용시의 추가적인 간접 

노동비용(각종 공과금, 퇴직금 적립 비용 등)도 감안해야 하기 때문임.  

○ 각국의 사례에서도 근로시간 단축이 고용확대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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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간접노동비용의 삭감, 시간당 임금

유지(근로자 실수입 삭감), 생산성 향상 등의 제반 여건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 기업 입장에서 보면 수익성이 높고 생산량 유지가 필요한 분야에서는 신

규고용을 늘릴 가능성도 있으나 많은 분야에서는 신규 고용을 자제하면서 

생산공정의 합리화 등 생산성 향상에 주력하게 될 것으로 보임.    

■ 셋째, 비용상승 효과를 감안해 기업들이 아예 생산량을 줄이고 외형을 축소

하는 전략을 채택할 가능성도 있음.  

○ 내년에는 성장세도 크게 둔화될 전망이며, 기업들은 채산성이 없는 사업을 

청산하거나 실속 없는 제품 분야의 감축 및 철수에 나서는 등 구조조정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인 점을 감안하면 근로시간 단축을 생산량 감축으로 

대응해 오히려 기존 인력의 고용 자체도 줄어들 가능성이 있음.   

○ 이는 비용상승에 따른 제품가격상승 → 수요 둔화와 함께 경기둔화를 가

속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전망임.  

○ 기업으로서는 국내사업의 축소와 함께 노동비용의 상승을 감안해 해외거

점으로 이전해야 할 품목이나 사업도 확대시켜야 할 필요성에도 직면하게 

될 것으로 보임.   

■ 실제로는 이상의 △ 초과 근로시간 확대 △ 고용확대 △ 생산량 감축의 세 

가지 방법이 병행적으로 채택될 것으로 보이나 Ⅱ장에서 검토한 계량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할 경우 기존 인력의 초과근로 시간 확대로 대처하는 기업의 

비율이 보다 높을 것으로 보임.  

■ 기존 근로자의 생계 유지 차원에서 보면 근로자의 실수입을 크게 삭감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시간당 임금은 어느 정도 상승할 것으로 보임.  

○ 기업들도 생산량을 크게 삭감하기 어렵고 정규직의 신규고용 확대도 부담

이 크기 때문에 법정근로시간 단축을 기존 인력의 초과근로로 대처하려는 

경향이 강할 수밖에 없는 것임.   

■ 결국 생산성 향상이 실제로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기업 수익이 악화될 것으로 

보이며, 물가도 상승 압력을 받는 가운데 일부 부문에서는 가격 인상에 따른 

수요 감소 효과나 사업 포기 등으로 생산량이 감소하게 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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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II-1> 일본의 실근로시간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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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비 정규직 근로자의 비율은 주 근로시간이 1∼34 시간인 근로자를 

기준으로 했으며, 35 시간 이상 근무하는 비 정규직은 포함하고 있지  
않음. 일본 총무청이 5 년 마다 실시하고 있는 고용형태별 피고용자  
구성 조사의 최신판에서는 1994 년의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은 29.9%임.  

 

■ 이와 같은 어려움을 고려할 경우 기업으로서는 간접노동비용 부담이 적고 정상 

고용 비용이하로 채용할 수 있는 임시직의 신규채용을 늘릴 가능성이 큼.   

○ 일본의 경우를 보더라도 근로시간의 단축과 함께 임시직의 비율이 상승해 

왔음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노동비용의 유동비용화(고정비용 부담 삭감)

는 비용상승 억제책의 주된 수단으로 활용되었음.  

■ 다만, 임시직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업무 프로세스나 인사관리 시스

템을 유연하게 개혁할 필요가 있고 일정한 조정시간이 필요한 것도 사실임.    

○ 우리 기업으로서는 각종 파트타임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게 인사관행이나, 

조직구조, 생산시스템 등의 유연성을 높여야 할 것임.   

○ 미숙련 임시직을 활용해도 생산라인이나 각종 부처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종 작업의 단순화 및 매뉴얼화 수준을 높여야 할 것으로 보임.    

노조 조직률 하락 전망 속에서 노사화합 유지가 관건 

■ 근로시간 단축은 일반적으로 경제의 성숙화 및 선진화와 함께 진행되어 왔음.  

○ 저개발 단계에서는 경제성장이나 생산성 향상의 성과를 임금인상이라는 

형태로 근로자들에게 환원되지만, 선진단계가 되면 경제성장이나 생산성 

향상성과의 일부를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형태로 환원하게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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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전체 사회 구성원들의 의식이나 사회적인 심리가 근로자라는 인식보다

도 소비자나 시민이라는 인식으로 변해 가고 있음을 의미함.  

■ 실제로 우리 나라의 노조 조직률은 1989년의 19.8%에서 1999년 말 현재 

11.9%로 떨어졌음.  

■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조직화가 어려운 임시직의 비율이 확대될 것을 감안

한다면 노조 조직률은 더욱 하락할 것으로 보임.  

○ 물론 전통적인 제조업의 경우 노조의 역할은 여전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나 

노조만으로는 전체 근로자의 요구 등을 파악하기가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음.    

■ 노사가 협력하면서 근로시간 단축에 대응해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과제인 

점을 감안한다면 노조와의 협력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한편으로 노조가 충분

히 대변하기 어려운 비조직 근로자나 임시직의 요구·생각을 잘 파악해 노

사협력체제를 강화하는 것도 중요함.   

○ 노조 소속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 사이의 갈등도 사전에 예방하는 자

세도 필요하게 될 것으로 보임.  

생산성 향상에 대한 노사 공감대 기반으로 새로운 인사관리 보급  

■ 근로시간 단축은 근로자들의 생활이나 건강 상태에 여유를 주고 근무 환경

이 개선 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종업원들이 회사나 업무에 대해 보다 적

극적이고 도덕적인 태도를 취하게 되는 효과도 나타날 것으로 보임.   

○ 무단 결근이 종전보다는 줄어들 가능성이 있으며, 업무 집중도도 어느 정

도 높아질 수 있는 유인이 발생하게 됨.  

■ 근로자나 노조는 전통적으로 고용 감축을 가져 올 수도 있는 업무합리화에 

대한 저항이 큰 편이었다고도 할 수 있으나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합리화가 

근로자와 기업 모두를 위한 것이라는 의식이 형성되기 쉬워질 수도 있음.   

■ 그러나 이러한 효과는 기업이 새로운 환경에 맞게 인사관리를 효율화시키지 

못하면 제대로 발휘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임.  

■ 따라서 기업으로서는 생산성 향상에 대한 노사의 공감대를 강화하면서 근로

자들이 회사의 전체 업무 프로세스 혁신 및 시간관리에 노력하는 등 근무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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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수준이 고취되도록 주력하는 것이 중요하게 됨.  

■ 이러한 노사의 노력으로 장기적으로는 생산성 향상, 시간관리의 효율화를 

가져올 수 있는 새로운 노무관리 시스템이 정착될 것으로 보임.  

○ 물론 새로운 노사 동반자 관계에 기반을 둔 노무관리 시스템이 정착되는 

데에는 일정한 조정 기간이 필요할 것임.   

■ 정부가 어떤 형태로 주당 40시간제를 도입할 것인지 확실하지 않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각 근로자의 임금 및 휴가 선호도를 감안하면서 기업별로 노사

합의하에 단계적으로 정착시키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  

○ 생산성 향상 효과를 임금으로 환원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혹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환원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는 각 근로자들간에도 이견이 있을 

수 있으며, 월급이나 수당이 줄어들 경우 사기나 근로의욕이 떨어질 수도 

있는 점을 배려하는 자세도 필요함. 
 

< 생산성 효과의 분배 문제로서의 근로시간 단축 > 
 

우리 나라에서 그 동안 근로시간 단축이 잘 안 되었던 것은 임금인상을 통한 생활수준 향상 욕구가 보다 

컸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근로자들은 생산성 향상 효과를 근로시간 단축으로 환원 받기보다도 임금 

인상으로 환원 받기를 선호해 왔던 것이다.  

일본이나 구미 각국의 경우 생활 수준이 일정한 단계로 올라선 후 근로자들의 욕구가 임금 이외의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다양해지는 모습을 보여 왔다. 우리 나라도 1인당 GDP가 1만 달러 수준을 회복하는 

단계에 있고 삶의 질을 다양한 방법으로 추구하려는 의식이 강해지면서 근로시간 단축 요구가 고조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 생산성 향상이 지속된다고 봤을 때 그 성과를 임금인상으로 환원할 것인지 혹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환원할 것인 지의 선택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 또한 근로시간 단축이 노사 대립구도 속에서 추진된다면 기업 수익성 하락, 

장기적 차원의 고용 불안의 악순환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며, 새로운 제도를 

공동으로 만들어 나가려는 자세가 필요함.   

■ 정부 주도의 법정 근로시간제 도입은 수년 동안의 유예 기한을 두고 추진되

는 것이 바람직함.   

○ 각 기업이 자율적으로 근로자와 협력하면서 앞으로의 생산성 증가 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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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비율을 근로시간 단축에 할당하여 단계적으로 목표 근로시간을 달성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음.  

■ 노무관리의 기본은 생산성 향상에 노사가 협력하는 일이며, 생산성 증가율

의 범위 내에서 임금인상이나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혜택이 돌아오도록, 분

배의 공정성 원칙에 대한 노사공통의 인식을 갖는 것이 중요함.            

○ 즉, 근로시간을 단축해도 생산성·수익성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겠다는 노

사합의가 그 기반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2.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단기적으로는 시간 관리의 세분화·엄격화 필요 

■ 근로시간 단축은 단기적으로는 유가파동과 같이 공급충격(Supply Shock)이라

는 경제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기업경쟁력의 약화가 불가피하다고 할 수 

있음.  

○ 근로시간 단축은 생산코스트의 상승을 유발하는 요인이 될 것이며, 임시직 

채용 확대나 새로운 노무관리를 정착시키는 데에 소요되는 조정 비용도 

발생함.    

○ 근로자들의 휴가 확대로 생산계획에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도 늘어나게 됨.  

■ 따라서 기업 입장에서는 근로시간 관리의 세분화·엄격화에 주력할 필요가 

있음.  

○ 근로자가 핵심 작업에 전념할 수 있는 시간을 늘리기 위해 작업 대기 시간, 

불필요한 회의 시간, 출근 후 실제 업무 개시까지의 대기 시간 등을 최대

한 줄이는 것이 중요함.  

○ 각종 작업 및 생산 공정을 합리화해 작업 흐름의 기동성과 유연성을 제고

하고 각 공정과 작업의 흐름을 분(分), 초(秒) 단위로 세부적으로 관리해야 

할 것임.     

○ 생산현장의 IT화를 추진하고 실제 작업의 낭비적인 요소를 검토하고 제거

하는 노력도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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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II-2> 근로시간 단축의 경쟁력 약화·강화 요인과 기업의 대응 방향  

강화요인강화요인

약화요인약화요인

• 종업원의건강및여유확대로직업윤리

향상
• 종업원의결근율감소

• 생산성향상, 업무프로세스혁신에대한

종업원의협조성증대

• 시간효율에대한공감대확대

• 노동비용상승따른수익성 악화

• 수요증가에대한기동적대응의어려움

• 초과근로거부가능성으로 생산차질

• 신규인력고용부담

• 새로운인사관리시스템이행의조정비용

• 생산계획유지의어려움

• 시간및생산효율관리강화

• 성과주의인사제도강화

• 노사협조로생산성운동전개

• 임시직의비율확대에따른

메뉴얼화, 생산기동성제고

• 휴가사전신고엄수로생산계

획안정성제고

• 채산성없는사업, 상품포기

• 변형근로시간제적극활용

경쟁력 전략방향

 

■ 사무직의 경우에 있어서도 업무 집중시간을 높이기 위한 근태 관리의 강화

가 필요함.  

○ 임시직, Flexible Time제 근로자의 채용과 함께 정규직 근로자에 대해서도 

시간 고용개념을 보완함.   

○ 물론 사무직의 경우 시간만으로 노동성과를 측정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으

며, 직종과 업무 내용에 맞게 근태 및 목표 관리 스킬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음.  

■ 성과급제의 확대, 목표관리제 강화로 근로자들이 같은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성과를 높이도록 유도하는 인사제도가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아웃소싱의 전략적 활용 

■ 각 근로자의 시간 효율 제고를 위해 청소, 관리 등의 잡다한 업무를 합리화

시키는 한편 단순 업무의 아웃소싱도 적극 활용 

○ 귀해지는 근로시간을 경쟁력있는 업무 중심으로 활용하면서 부가가치의 

창출에 주력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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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웃소싱 활용한 핵심 근로 집중전략 > 
   

 근로시간 단축으로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귀해짐에 따라 근로자가 핵심적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잡다한 업무를 아웃소싱하는 전략도 시간관리상 필요하게 된다. 예를 들어 경비, 물류, 안내원, 창고, A/S, 콜 센터, 

CRM 업무, 빌딩관리, 경리,·총무 대행업 등 간접 업무를 중심으로 한 아웃소싱 등이 늘어날 수 있을 것이다.  

  간접 업무중에서는 물류 등 중요한 업무도 있으나 기업 사정에 따라서 경쟁우위가 없고 합리화시키는 것이 

유리하다면 아웃소싱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 근로시간 단축 이후의 임시직 활용 수요에 

부응해 이들 각종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 자체를 계약제로 파견하는 인재파견 사업이 급신장세를 나타냈으며, 

이러한 파견 인력 활용형의 아웃소싱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러한 아웃소싱 전략이 강화되면서 핵심 분야인 제조업의 아웃소싱 자체가 진전될 가능성도 있다. 

선진기업의 사례를 보면 제조부문을 과감하게 아웃소싱하여 자사는 연구개발이나 제품기획에 특화하는 비율이 

상승하고 있다. 

 

창조적인 근로 분위기 조성 기회로 활용 

■ 근로시간의 단축은 우리 경제가 성숙해진 것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

며, 근로시간 단축에 맞게 보다 부가가치가 높은 고도의 전문·지식 노동 

비중을 높여야 할 필요성이 확대될 것으로 보임.  

○ 근로시간 단축을 계기로 재충전과 개인적인 학습을 위한 여가 시간이 늘

어나기 때문에 보다 창조적인 지식노동 환경은 개선될 것으로 보임.  

■ 이러한 효과를 극대화시키면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단기적인 비용 상승 요

인을 억제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 따라서 근로시간 단축을 일률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 형태나 

근무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하면서 근로자가 자신의 개인적인 학습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할 필요도 있음.   

■ 이러한 기존 근로자의 지식화와 신규 지식근로자로의 대체 등을 통해 공장

에서는 엔지니어링, 소프트웨어 등의 각종 기술 전문가 비중을 확대하면서 

부가가치를 제고하려는 노력이 장기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보임.  

○ 사무직의 경우 전문 능력을 바탕으로 고도의 기획 능력, 신규사업 개척 능

력을 제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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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이러한 지식노동으로의 체질 전환에는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근로

시간 단축의 진행 속도가 지식근로자로의 전환 속도보다도 빠르다면 기업 

수익과 고용에는 부정적인 효과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임.  

○ 따라서 근로자의 지식화 진행 속도와 근로시간 단축 속도의 균형을 노사

가 협조적으로 추구하는 자세도 필요함.  

■ 이를 위해서는 인사관리 시스템도 창조성과 혁신성을 유발할 수 있게 개혁

되어야 할 것이며, 평가시스템이나 보상시스템도 창조적인 실적 위주의 차

별성이 강화되어야 할 것임.  
 

 

 

Ⅳ 근로시간 단축이 가져올 뉴 트렌드 

1. 한국인의 여가생활 

■ 산업혁명 이후 근대사회에서는 여가를 일의 종속개념으로 취급해 왔음.  

○ 여가는 노동에서 해방된(frei) 시간(Zeit) 즉 노동하지 않은 자유시간(freizeit)

으로 정의 

○ 일을 하거나 수면을 취하는 시간 외에 남는 시간에 다음 일을 할 때까지 

쉬는(rest) 시간 혹은 재충전(recreation)하는 시간으로 인식  

■ 동양적 유교관도 여가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 견지 

○ 글을 읽거나 생산활동에 종사하는 것을 중시 여긴 반면(晝耕夜讀), 여가는 

비생산적이고 바람직하지 못하다(小人閑居爲不善)는 윤리의식을 주입 

■ 현대사회 이후 여가의 중요성이 강조되기 시작하면서 여가는 일의 종속적 

개념에서 탈피 

○ 문화인류학자 호이징거(J. Huizinga)는 인간의 놀이하는 속성을 강조하여 

‘유희인’ 즉 Homo Ludens라는 개념을 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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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들어서는 여가의 자기실현적 의미가 강조되기 시작하면서 휴식, 소일

거리 차원의 여가활동에서 벗어나 가치창조형 여가활동이 증대되기 시작 

 

< 아리스토텔레스의 자기실현적 여가관 > 
 

여가의 자기실현적 성격을 중시한 태도는 사실 고대 그리스 시대에서부터 찾아볼 수 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그의 저서 「Politics」에서 여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유명한 말을 남긴 바 있다. 

"생활 전체는 일(ascholia)과 여가(schole), 그리고 전쟁과 평화로 구분되며 행위는 필수불가결한 것과 그 
자체로서 선한 것으로 구분된다..... 전쟁은 평화를 위해서만 있는 것이고, 일은 여가를 위해서만 있는 
것이고, 필수불가결한 것이나 유용한 것은 선한 것 때문에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아리스토텔레스는 노동과 여가를 확연히 구분하면서 인간의 행복은 정신활동을 동반한 여가 
속에 있으며 여가를 누릴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드는 일이 입법가의 의무요, 교육의 목적이자 훌륭한 통치의 
의지라고 주장하였다. 이런 그리스인들의 여가의 사고는 서양의 학교(school, schule)라는 단어가 그리스어로 
여가를 뜻하는 schole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국인의 여가생활은 초보단계 

■ 여가 발전 단계는 소득수준, 여가의식, 여가욕구, 여가 행태에 따라 구분됨. 

■ 우리 나라의 경우 여가의식이나 여가욕구는 최근 들어 매우 높아졌으나 실제 

여가 행태는 기껏 시간소일형이나 재생산을 위한 휴식 차원에 머물고 있음.  

○ 90년대 들어 해외여행 자유화, 국민소득 1만달러 달성 등은 대중여가시대

의 개막을 알리는 신호였으나 IMF 경제위기, 이어지는 중산층 붕괴 현상

은 여가의 대중적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   

<표IV-1> 여가발전의 단계 

의식주 해결시대의식주 해결시대 내구소비재시대내구소비재시대 대중여가시대대중여가시대 여가개성화시대여가개성화시대소득수준소득수준

여가부정의 시대여가부정의 시대 여가인식의 시대여가인식의 시대 여가긍정의 시대여가긍정의 시대 여가중시의 시대여가중시의 시대

시간소일형 여가활동시간소일형 여가활동 재생산을 위한 여가활동재생산을 위한 여가활동 가치창조형 여가활동가치창조형 여가활동

여가의식여가의식

여가욕구여가욕구

여가행태여가행태

생리적, 안전욕구생리적, 안전욕구 기분전환욕구기분전환욕구 사회적욕구사회적욕구 지적,교양적욕구지적,교양적욕구 자기실현욕구자기실현욕구

 
주: 김광득, 「여가와 현대사회(1997)」, 147 쪽 내용을 재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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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된 여가수단은 음주와 TV 시청이 주류를 이루고 있음.  

○ 평일의 경우 대다수 직장인들은 술을 마시거나 일찍 귀가하더라도 대개 

취침전까지 TV 시청 

○ 주말의 경우 역시 TV 시청으로 시간을 때우는 경우가 압도적이며 이밖에 

부족한 수면 보충, 가사잡일 등으로 주말을 소진 

■ 우리나라 사람들의 여가활용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낮은 편이며 특히 여가

활동이 불만족스러운 주된 이유는 경제적 부담과 시간부족임.  

<그림IV-2> 한국인의 여가생활 모습 
 

월 1회미만 (12.3)

월2-4회 (31.2)

주2-4회(29.5)

거의매일
(10.0)

안마신다(17.0) 영화연극관람(8)

TV 시청(41.2)

창작적취미활동(3.2)잡기(3.4)

스포츠, 여행(11.4)

수면, 가사(29.5)

기타(3.4)

매우만족(2.5)

약간만족(9)

보통(43.7)

약간불만
(36.3)

매우불만(8.6)

경제적부담
(41.3)

시간부족(37)

교통불편(2.7)

시설부족(6.2)

의욕부족(8.6)
기타(4.2)

여가에 대한 불만 이유여가활용에 대한 만족도

주요 여가활동 행태성인남성의 음주회수

 
 주: 단위는 %임. 
 자료: 한국의 사회지표(1999)  

새로운 트렌드의 형성 조짐 

■ 근로시간 단축은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로 변화하는 신호탄이라 할 수 있음.   

○ 디지털 시대의 개막, 글로벌화의 진전, 지식사회의 도래, N세대의 등장 등 

새로운 경제조류는 우리의 일상생활에 커다란 변화를 야기하기 시작했는

데, 근로시간 단축은 이러한 변화의 흐름에 불을 당기는 점화장치가 될 것

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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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IV-3> 새로운 사회 트렌드 

근로시간단축

경제·사회환경의변화

·디지털화

·글로벌화

·지식사회화

·산업구조의소프트화

·구조조정의가속화

·삶의질을중시하는풍조

·소비와여가의대중화

·X세대, N세대의등장

·일과여가에대한가치관변화

경제·사회환경의변화

·디지털화

·글로벌화

·지식사회화

·산업구조의소프트화

·구조조정의가속화

·삶의질을중시하는풍조

·소비와여가의대중화

·X세대, N세대의등장

·일과여가에대한가치관변화

새로운트렌드의형성

①여가트렌드

②노동트렌드

③시장트렌드

새로운트렌드의형성

①여가트렌드

②노동트렌드

③시장트렌드

 
 

여가트렌드 
(라이프스타일의 변화) 

� 근로시간 단축으로 양적 측면에서 여가의 절대시간이 늘어나는 데다 여
가에 대한 가치관이 변화하면서 개인 생활에 있어서 여가의 중요성 점차 
증대 

� 시간소비형 여가의 증가, 가족중심형 여가, 여가의 문화화 및 학습화, 여
가의 디지털화와 탈디지털화의 공존, 참여형·체험형 여가 증가  

노동트렌드 
(노동시장 구조변화) 

� 근로시간 단축은 노동시장 유연화, 지식근로자의 등장 추세와 맞물려 노
동시장의 구조변화를 가속화 

� 비정규직의 증가, 연봉제 확산, 근로자들의 자기개발붐, 다중직업인의 확
산, 여성의 노동참여 가속화  

시장트렌드 
(새로운 시장의 형성) 

� 근로시간 단축은 소비증가를 유도함으로써 내수소비시장 확대에 기여할 
뿐 아니라 새로운 시장을 형성 

� 평균소비성향의 증가,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신장, 문화·교양·교육산업 
신장, 가사 대행산업의 증가, 기업 외부시장의 증가 

■ 변화의 흐름은 크게 여가 행태의 변화, 고용구조의 변화, 시장의 변화 등 3

가지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음. 

2. 여가 트렌드 

트렌드 1 : 시간소비형 여가 

■ 여가의 여유시간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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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동안 여가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했기 때문에 한정된 시간에 재화나 

서비스를 소비하는 금전소비형 여가가 주류 

○ 주5일제 근무가 정착되고 연 20일 이상의 유급휴가가 정착될 경우 여가생

활의 내용을 충실히 하여 여가의 효용을 높이려는 성향이 확산되면서 금

전소비형 여가는 시간소비형 여가로 변화 

○ 금요일 저녁 출발해서 일요일 저녁에 돌아오는 2박3일 여행이 늘어나고 

여행 내용도 여러 곳을 순회하는 관람형보다는 한 장소에 머물면서 충분

히 즐기는 체재형으로 전환 

■ 여가의 계획화 

○ 별다른 계획없이 주말을 소일하거나 즉흥적으로 여가를 영위하던 자세에

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주말을 설계하려는 풍조 확산 

트렌드 2 : 가족중심주의적 여가  

■ 가족주의의 부활 

○ 핵가족화의 진전, 맞벌이 부부의 증가는 역설적으로 가족과 여가를 보내야 

한다는 필요성 강화 

○ 술을 점차 덜 마시는 사회분위기와 함께 투명경영, 원가절감 등의 이유로 

기업의 회식 및 접대문화가 약해지면서 일찍 귀가해서 가족과 함께 지내

는 풍조 형성 

■ 가족 단위의 주말 스케줄  

○ 주 5일제가 정착되면서 가족동반으로 1박2일 혹은 2박3일로 종합리조트, 

오토캠프, 주말농원 등을 찾는 사례 증가  

○ 부모와 자녀가 함께 스포츠 클럽이나 취미 동호회에 참여  

트렌드 3 : 여가의 문화화 및 학습화 

■ 문화적 여가생활에 대한 욕구 증대  

○ 여가에 대한 욕구는 휴식, 맛있는 집 탐방 등 생리적 차원의 여가욕구가 

충족되면 교양 있고 격조 높은 여가, 지적인 여가를 보내려는 욕구가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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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연극 일변도에서 탈피 

○ 영화, 연극관람 일변도에서 콘서트, 클래식, 재즈, 뮤지컬, 발레, 국악 등으

로 다양화 

○ 인터넷이나 직장단위의 동호회가 활성화되면서 소수의 매니아 중심으로 

영위되던 다양한 문화적 여가가 일상·보편화 

■ 연구모임 활성화 

○ 사후세계, 호러, 외계인 연구, 오지탐방, 고고 유적지 탐사, 인디언 문화 연

구, 별자리 탐사, 조류 생태계 연구, 전통문화 탐구, 요리 코디 등 아마추어 

관심 차원을 넘어선 연구활동이 여가의 한 형태로 등장 

<그림IV-4> 한국인과 미국인의 문화활동 비교 

주: 복수응답,  USA TODAY, May 13,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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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www.salaryman.co.kr, '직장인 라이프스타일' 
조사대상 407명, 조사기간 2000.9.18~24

영화/연극
(58.8)

비디오시청
(19.7)

음악회(1.7)

미술전시장(1.5)

없다(18.7)

미국인들의 예술활동 참여성향 한국 직장인들의 주요 문화활동

  

트렌드 4 : 여가의 디지털화와 脫디지털화 병행 

■ 디지털혁명의 가속화로 각종 신 서비스, 신제품에 대한 수요 확대, 가상공간

을 활용해 다양한 사람과의 교류 문화 발전 

○ 오프라인 여가 활동과 온라인 여가 활동 연계형 여가 문화도 정착, B2C 발

전의 원동력으로 작용 

■ 다만, 사회의 디지털화로 점증하는 디지털 스트레스 때문에 자연회귀형 여

가 문화도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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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환경에서 컴퓨터를 이용하는 시간이 많아지고 평일의 경우 역시 인터

넷 서핑 시간이 늘어나면서 적어도 주말만은 컴퓨터가 없는 여가생활을 

지향 

■ Indoor에서 Outdoor로 

○ 사무실과 집을 오가는 단조로운 생활과 운동부족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 

주말에는 집밖으로 나가고 싶어하는 욕구 존재  

○ 주말농장의 활성화, 산촌 및 어촌의 체험형 여가가 증가하는 등 자연친화

형 여가 증대 

○ 스포츠클럽에 가입하거나 번지점프 등 모험 스포츠를 즐기는 여가 증대 

트렌드 5 : 참여형·체험형 여가 

■ 관람에서 참여로 

○ 보고 즐기는 수동적 여가에서 직접 참여하고 체험하는 능동적 여가패턴으

로 전환 

○ 스포츠의 경우 TV 시청 → 경기장 관람 → 직접 참여하는 생활스포츠, 모

험스포츠로 전환 

○ 영화나 만화, 미술 등도 관람하는 차원에서 실제로 제작해 보려는 관심 증

가 

■ 커뮤니티의 활성화 

○ 동창, 직장 중심의 인간관계에서 같은 취미를 공유하는 동호회로 관심 이

전 

○ 사회 봉사활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소액주주 운동, 환경운동 등 

NGO 참여 사례 증가 

■ 스포츠의 생활화 

○ 생활체육 개념이 도입되고 지역별로 생활체육시설이 확대되면서 개인의 

스포츠 참여 빈도 증대 

○ 주말 스포츠 클럽이 활성화되면서 상당수의 사람들이 정기적인 스포츠 클

럽에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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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기축구회, 농구동아리 등 일상적인 스포츠 외에 번지점프, 급류타기, 암

벽등반 등 모험스포츠에 대한 수요도 증대 

<그림IV-5> 미국인들의 여가생활 방식 

스포츠등
단체게임

(34)

TV 시청(18)영화관 (16)

온라인서핑
(13.2)

독서
(11.9)

비디오(7.4)

자료: Investor's Business  Daily, May 17, 1999

3. 노동 트렌드 

■ 노동시장 유연화와 지식노동계급의 출현에 이어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충격

은 노동시장의 구조변화를 가속화시킬 전망 

트렌드 1 : 비정규직의 증가 

■ 기업 입장에서 근로시간 단축으로 추가적인 노동수요가 발생하여도 고정인

건비 부담을 우려하여 정규직 고용을 꺼리는 경향 

■ 노동자의 입장에서도 고용의 안정성보다는 높은 보수와 근무조건의 자율성

이 뒷받침되는 비정규직을 선호하는 경향 증대 

○ 파견근로제와 변형근로제 등 유연고용제도 확산은 비정규직의 확산을 제

도적으로 뒷받침  

○ SOHO(Small Office Home Office) 형태의 조직적 구속없는 근로자가 1년의 절

반정도 일하고 절반은 여행, 봉사활동, 취미활동에 몰두하는 형태도 증가 

■ 대학 졸업자도 취직하지 않고 자기 여가 생활을 주로 하고 부수적으로 일한

다는 개념에서 각종 임시직을 전전하는 일본형의 ‘아르바이트 인간화’ 현상

도 나타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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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조건의 유연화 진행 

○ 고정작업시간이라는 개념이 희박해지면서 정장차림 근무, 정시출근-정시퇴

근 등 기업의 관료제적 속성이 붕괴 

○ 토요일 자율복장에서 전일 자율복장으로 변하는 회사가 증가하고 플렉서

블타임제, 재택근무, 모빌 오피스 등의 도입 가속화 

트렌드 2 : 연봉제의 확산 

■ 기업은 근로시간 축소를 보전하기 위하여 핵심관리자나 사무직 근로자들의 

경우 법정근로시간의 제한을 덜 받는 연봉제로 대폭 전환할 유인 존재 

○ 성과주의 문화, 개인별 평가주의 경향은 연봉제 확산을 가속화 

■ 이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에도 불구하고 아예 회사인간화를 철저하게 추구하

는 출세 지향 근무자와 가정이나 여가생활에 삶의 본질을 찾는 여가 지향자

로 근로자 의식이 양극화될 것으로 보임. 

■ 근무집중도 강화  

○ 근무시간 축소로 인해 직장에서의 업무집중도가 증가하면서 근무시간에 

다른 일을 보거나 잡담을 하는 행태 감소 

○ 반면 가정의 개념이 중시되면서 야근이나 휴일에 일을 한다거나 회사업무

를 집으로 가지고 가는 행태도 점차 감소 

<그림IV-6> 근무시간 중 업무 이외에 하는 일 

자료:  www.salaryman.co.kr, '직장인 설문조사' 조사대상 1,4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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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렌드 3 : 여성의 사회참여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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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시간 단축으로 여성의 가사 및 육아부담이 대폭 감소하면서 사회참여 

유인 증대 

○ 모성보호 관련 제도 및 사회시설의 확충 역시 여성의 사회참여 증대요인

으로 작용 

■ 임시직 남성과 정규직 여성 가정에서는 남성이 가사 노동을 주로 부담하는 

형태도 확산  

트렌드 4 : 다중직업인의 등장 

■ 근로시간의 단축과 계약직 고용형태의 증가는 한 근로자가 여러 직업에 종

사하는 형태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음.  

○ 웹 프로그래머, 웹 디자이너와 같이 IT 분야에서 조직에 얽매이지 않고 자

유롭게 직장을 옮겨 다니거나 여러 직장에 몸을 담는 e-Lancer(electornic + 

freelancer)가 증가할 전망    

○ 일반 근로자들의 경우에도 회사에 정규직으로 근무하지만 저녁이나 주말

에는 따로 직업을 갖는 형태 증가  

■ 일과 여가의 융합화 

○ 지식사회화가 진전되고 다중직업인이 많아질수록 일과 여가가 융합되고 

경계가 모호해지는 영역 증대  

○ 여가사회학자 스탠리 파커(S. Parker)는 “전문직 종사자들의 경우 주된 삶의 

관심이 일이며, 여가도 자율적이고 정신지향적인 경향을 보이는 반면 생산

직 종사자의 경우에는 주된 삶의 관심이 여가이며, 육체를 많이 쓰는 노동

과 유사한 내용의 소극적인 여가활동을 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언급 

○ 지식노동계급의 경우 타율적으로 회사업무를 집에 가져와서 수행하던 행

태는 철저히 배제하지만 자발적으로 일에 몰두하면서 여가시간을 보내고 

즐거움을 찾는 경향 증대  

트렌드 5 : 근로자들의 자기계발 붐 

■ 회사에서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고용비용 상승과 함께 근로자에게 요구하

는 노동의 질도 상승 

○ 기업 차원에서 근로자들의 학습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학습휴가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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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검토 

○ 근로자들의 경우도 늘어난 여가시간을 자기계발의 기회로 활용하는 사례 

증대 

○ 주말을 이용한 어학학원이나 컴퓨터 학원, 자격증 학원, 자격취득 학원의 

성황 및 1개월 정도의 단기 어학연수에 대한 수요 증대 

4. 시장 트렌드 

■ 근로시간 단축은 소비성향 증대를 통해 소비시장을 양적으로 팽창시키고 새

로운 시장의 형성에 기여 

트렌드 1 : 소비시장의 팽창 

■ 평균소비성향의 증가 

○ 여가시간이 늘어나면서 평균소비성향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내수 소비시

장도 양적으로 팽창할 가능성이 있음.  

○ 80년대 후반 근로시간이 주 48시간에서 44시간으로 줄어든 이후 과소비란 

개념이 등장할 정도로 소비성향 증대 

■ 선택적 소비, 서비스 소비의 증가 

○ 소비성향은 주로 외식, 교양, 오락 등 선택적 소비를 중심으로, 내구재와 

같은 재화보다는 서비스 소비를 중심으로 늘어날 전망 

■ 여가의 증대로 소비재 시장이 커지면서 수입소비재의 내수잠식 증대  

트렌드 2 :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신장 

■ 위켄드(weekend) 비즈니스를 염두에 둔 관광 및 레저산업 급성장 

○ 특히 참여와 체험을 주목적으로 하는 위켄드 비즈니스의 유형인 각종 스

포츠 클럽, 자연체험형 관광, 주말농장 등이 크게 성장  

○ 휴식을 주 목적으로 하는 자연휴양림, 놀이동산, 주말별장, 오토캠프, 콘도

미니엄 및 리조트 등도 참여지향적인 요소를 가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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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의 엔터테인먼트화 진행 

○ 여가시간의 증대로 영화, 음악, 만화, 컴퓨터 게임, 디지털 컨텐츠 등 오락

산업에 대한 지출이 증가 

○ 영화에 바탕을 둔 놀이공원, 장난감, 의류, 신발, 음반, 문구류 등이 하나의 

캐릭터로 연결되듯이 비오락산업도 엔터테인먼트적 요소가 가미됨.  

트렌드 3 : 문화·교양·교육산업의 성장 

■ 여가의 교양화·문화화가 진행되면서 문화산업과 교육산업 규모 증대 

○ 연극, 영화, 음악, 미술 등 문화에 대한 관심의 폭이 넓어지면서 수요 증대 

○ 관람의 차원을 벗어나 실제 문화참여 욕구가 커지면서 이를 가르치는 교

육기관 증대 

○ 근로자들의 자기계발 붐이 일어나면서 어학, 자격증, 정보화, 전문지식 등

에 관한 교육산업 활성화 

■ 문화·교육산업과 엔터테인먼트 산업간 융합 

○ 문화나 교육같이 격조높은 분야에 엔터테인먼트적 요소가 결합되면서 일

반인의 관심 제고(ex: 에듀테인먼트 = Education + Entertainment) 

트렌드 4 : 가사 대행산업 증가 

■ 근로시간 단축에도 불구하고 주말여행의 일상화,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등

으로 가사 일을 할 시간은 오히려 부족해질 가능성 존재 

○ 최근 일본에서 주목받는 창업아이템의 상당수가 가사대행업임. 

<표IV-1> 최근 일본의 유망 창업 아이템 
 
·제과 커피점: 제과류와 커피류 동시에 취급 

·멀티 약국: 약국 + 수퍼마켓 

·일본식 빈대떡 전문점 

·캐릭터 상품점 

·식사재료 배달점 

·허브 전문점 

·남성전용 미용전문점 

·여성전용 이발관: 잔털 제거 

·목욕탕 크리닝업 

·쇼핑 대행업 

·재고조사 대행업 

·홈케어 대행업: 관혼상제 등 집안의 대소사 처리 
자료: 데이터 리서치앤컴, 2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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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렌드 5 : 기업 외부시장의 증대 

■ 근로시간 단축으로 근로자들이 핵심 업무에 집중하거나 부가가치가 낮은 업

무를 없앨 필요성이 늘어남에 따라서 기업들의 잡다한 업무를 대행하는 서

비스 증대 

○ 경비, 물류, 안내원, 창고, A/S, 콜 센터, CRM 업무, 빌딩관리, 경리·총무 

대행업 등이 외부시장화 

■ 특수한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업무에 대한 외주화도 증가 

○ 정보통신 관련 Solution 비즈니스, 광고 대행 및 홍보, 컨설팅, 법률서비스, 

기획지원 서비스, 기술연구 대행 서비스 등의 외부지원 확대 

■ 인력제공시장의 성장 

○ 근로시간 단축과 계약직의 증가, 기업업무의 외주화가 진행되면서 인력파

견업이 급성장 

○ 전문기술직이나 해외인력만을 전문으로 하는 헤드헌터업의 성장 
 

 

 

Ⅴ. 근로시간 단축의 성공조건  

1. 정부 

생산성 향상 효과를 기초로 근로시간 단축을 추진 

■ 근로시간 단축은 생산성 향상 및 경제성장의 성과를 임금인상과 나누어서 

향유하는 것임.  

○ 따라서 과거의 성과가 이미 임금에 반영된 시점에서 추가적으로 근로시간

을 단축하려면 임금이 삭감되어야 생산성 효과의 공정한 분배 원칙에 합

치될 것으로 보임.  

○ 임금 삭감 없이 무리하게 근로시간을 줄이면 기업수익 악화 → 생산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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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 악화 → 유효수요 감소 → 생산 감소의 악순환을 피하기 어려울 

것임.  

■ 다만, 근로자의 생계와 유효수요의 유지를 고려할 때 근로자의 실질소득이 

감소하는 것은 경제위축과 노동자들의 불만을 초래할 수 있음.  

○ 물론 기존 근로자가 자신의 생활수준을 낮추고 다른 실업자의 신규고용 

촉진에 적극적으로 기여한다면 유효수요 유지에 도움이 될 수도 있으나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기는 어려울 것임.  

■ 따라서 과거의 생산성 향상효과를 기초로 이미 정해진 임금과 여가시간의 

분배 비율을 다시 조정하는 방법은 원천적으로 어렵고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수 있음.  

■ 근로시간의 단축은 앞으로의 생산성 향상 효과를 임금과 여가 시간으로 나

누는 선택 과정에서 노사 합의하에 단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성격의 것이

라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생산성 향상의 속도와 근로자들의 임금인상 요구를 감안하면서 시

간 단축 목표연도를 설정할 필요가 있음.  

중소기업의 경우 점진적으로 추진 

■ 일본의 경우 중소기업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서 10년 정도의 기한을 

두고 주당 40시간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했으며, 이와 같은 신중한 정책 자세

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큼.  

○ 권장 근로시간에 관한 가이드라인과 40시간제 달성 목표 연도를 세우고 

법정 근로시간 자체는 실제 정상 근로시간의 전체 평균치 이상을 유지하

는 신중한 태도가 필요함.  

○ 그리고 생산성 향상성과, 임시직 인사제도로의 개편 추진 동향, 실제 근로

시간 단축 성과 등을 고려하면서 단계적으로 법정 근로시간을 단축해야 

할 것임.  

○ 전 산업 평균 실제 근로시간이 일정기간 경과 후에 40시간 수준으로 감소

하더라도 중소기업이나 일부 업종에 대한 타격을 고려해 제도의 완전 실

행 시기에는 적용 예외 조항을 설정할 필요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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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주당 40시간제 도입 과정 > 
 

일본에서는 1970년대 말부터 주 5일 근무제가 대기업을 중심으로 서서히 보급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바탕 위에서 일본은 지난 1988년 4월에 주당 40시간까지 근로시간을 단계적으로 단축하고 Flex 

Time제 등도 도입해 노동관행도 탄력화시킬 것을 골자로 한 개정 노동기준법(1987년 국회통과)을 시행했다. 

그리고 노동기준법으로 정해진 일본의 법정근로시간은 1994년 4월부터 원칙적으로 주당 40시간으로 

정해졌다. 다만, 당시에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그 적용이 유예되었다.   

이러한 유예조항은 1997년 4월 1일부터는 특수사업장을 제외하고 주당 40시간제가 전면적으로 

실시됨으로써 효력을 잃어 사실상 40시간제가 전면적으로 도입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 근로시간의 단축이 정부 주도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민간부문의 자율적인 조정과 실제 

근로시간의 감소 추이를 지켜보면서 정부가 추후에 이를 인정하는 형태를 취했다고 할 수 있다. 즉, 실제 

근로시간의 단축이 항상 법정 근로시간의 단축 조치에 앞서서 이루어진 것이다.   

일본의 실제 주당 정상 근로시간의 평균치(노동자 수 기준)는 40시간제가 완전히 도입되기 이전인 

1990년에 이미 40시간으로 단축되었으며, 지난 1999년에는 38시간으로 단축되었다. 적어도 평균 실제 

근로시간이 법정 근로시간보다도 항상 짧은 상태를 유지하는 형태의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신중하게 추진되어 왔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평균 실제 근로시간이 40기간 이하가 된 1990년 이후 

1997년까지 40시간제의 완전 실시를 유보한 것은 중소기업 등 일부 기업의 부담을 민감하게 고려한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1988년과 1999년을 비교하면 일본 근로자의 출근 일수는 1개 월 정도 단축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이와 같은 근로시간 단축은 정규직의 휴가증가뿐만 아니라 파트타임 근로자의 비율이 높아진 데에도 

기인한 성과라고도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일본은 주당 40시간제의 기초인 주 5일 근무제를 20년 정도의 기간을 두고 준비하고 법정 

40시간제 자체는 중소기업 등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면서 10년 정도의 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보급시켜 

왔는데 이러한 정책은 임시직 활용을 위한 인사제도의 정비, 생산성 향상성과 축적 등을 위해 필요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 이와 같은 점진적인 방법을 통해 근로시간 단축의 단기적인 부작용을 최소

화시키면서 장기적인 차원의 긍정적인 효과가 극대화 되도록 관련 대책을 

강구할 필요도 있음.  

○ 임시직의 활용 여건 향상에 주력하는 한편, 인재파견 관련 비즈니스 등 근

로시간 단축 효과로 활발해질 것으로 보이는 각종 신규사업에 대한 지원

책도 필요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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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여가 활동을 위한 인프라 구축 

■ 근로자의 평생 교육 기반을 강화하거나 각종 전문교육 수준을 높이는 노동 

교육 사업을 국가경쟁력 향상 대책의 일환으로서 심도 있게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임.  

○ 근로자들이 여가 시간을 자기계발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정비하면서 

개인과 기업 차원의 각종 학습 비용 등에 대한 세금공제 혜택을 도입할 

필요도 있을 것임.  

■ 즉, 근로시간 단축 문제는 거시경제의 안정성 유지, 산업경쟁력 향상, 삶의 질 

향상 등의 여러 측면을 고려하면서 종합적으로 실시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2. 기업  

노사간 Win-Win전략 모색 

■ 기업 생존과 경쟁력의 끊임없는 향상을 위해서는 근로시간 단축만이 최선은 

아니라는 점을 근로자들에게 인식시키면서 이 제도를 노사화합 기반 위에서 

정착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함.  

○ 근로시간 단축은 생산성 향상 효과의 일부를 배분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임금과 근로시간 사이에는 trade-off 관계가 있다는 점을 근로자들에게 분

명히 인식시켜 주어야 할 것임.  

○ 과거와 같은 추세로 임금을 인상시키기는 어렵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시킬 

필요도 있음. 

○ 근로시간 단축 자체는 경제성장을 희생하더라도 사회적인 측면에서의 삶

의 질을 높이는 것에 의미를 두고 있다는 점을 인식시켜야 할 것임.  

■ 근로시간 단축이 가져오는 △ 비용상승 효과 △ 장기적 창조성 촉진의 잠재

력을 지적하면서 비용상승 효과를 최소화하도록 주력하는 한편 장기적 이점

은 최대화되도록 유도해야 할 것으로 보임.  

■ 노사 모두에게 혜택을 가져 올 수 있는 생산성 향상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

해 생산성이 끊임없이 향상되도록 유도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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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상적인 생산성 향상 노력과 함께 지식 노동을 바탕으로 업무방식의 근

본적인 개혁, 획기적인 신제품개발, 혁신적인 신기술 창조 등을 통해 한 

단계 높은 차원의 생산성 혁신을 도모해야 할 것임.  

○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일상적으로 유도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틀을 

구축하는 것도 필요함.  

■ 이를 위해서 근로자의 자발적인 학습을 유도해 자질 향상을 끊임없이 유도

하는 한편 전문성이나 특수 능력을 외부에서 조달하는 것이 보다 근본적으

로는 유리할 수 있기 때문에 외부인재의 발탁과 활용에도 주력해야 할 것임.  

경영혁신과 구조조정 기회로 활용 

■ 단기적으로는 시간관리를 강화하면서 보다 기동성 있는 스피드 경영체제를 

구축하는 것도 귀중해진 근로시간의 활용상 중요한 과제가 됨.  

○ 생산현장에서는 업무 집중도와 강도의 강화가 필요할 것이며, 사무직에서

는 업무 집중적인 사무실 분위기의 조성과 개인업무상의 외출 등에 대한 

근태관리 강화도 필요함. 

○ 생산계획이나 업무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휴가 신청에 있어서는 충분히 대

처 가능한 기한을 설정해 미리 제출하도록 규정을 고칠 필요도 있음. 이와 

아울러 임시직을 보완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외부 인력에 대한 사전 파악

체제도 필요함.   

○ 다양한 형태의 고용 인력을 활용하면서 연간, 월간, 주간 노동력 투입계획

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 중장기적으로는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사회적인 압력은 기존의 양적성장 위

주의 자원 낭비형 경영이 어려워졌다는 뜻으로 이해하면서 고기술·고수익 

기업으로 변하는 구조조정의 계기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보다 부가가치가 높은 선진형 고기술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술력의 

강화 및 창조성 제고가 요구됨.  

○ 생산 - 물류 - 판매 등 기업의 가치 사슬의 효율화를 통해 생산과 판매의 

사이클을 단축하면서 과잉생산을 억제할 수 있는 유연한 비즈니스 시스템

을 구축하는 것도 중요함. 

■ 그리고 레저 및 개인학습 시장이나 기업에 대한 각종 부대 서비스 시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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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으로 새로 형성되거나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분야

의 개척을 위해서 해당 분야의 경쟁우위 확보에 주력할 필요가 있음.  

■ 개인 서비스 시장, 기업용 서비스 시장의 확대에 맞추어서 유망시장을 개척

해 나가야 할 것임.  

○ 각종 여가 및 학습 수요의 확대에 따라 공공인프라 서비스의 질 향상 요구

가 늘어나겠지만 정부가 대응하기 어려운 분야에서 민간기업들이 보완적

으로 비즈니스를 개척하는 것도 필요함.   

3. 근로자  

끊임없는 자기계발과 노동의 질 향상에 주력 

■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사회적인 흐름은 보다 풍요로운 사회와 높은 생산성을 

기초로 한 고기술 사회를 가져오는 압력이라는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음.  

○ 앞으로는 임금과 근로시간의 trade-off 관계를 인식하면서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생산성 향상에 한층 주력해 나갈 필요가 있음.  

■ 충분한 휴식을 통해 근로시간 중의 업무집중도를 높여 보다 효율적으로 일

할 수 있게 종전과 다른 모습을 보일 필요도 있을 것임.  

○ 불량률 인하, 업무능률 향상, 획기적인 아이디어 창조, 산업재해 감축 등 

눈에 보이는 생산성 향상성과를 쌓아나가려는 자세가 필요한 것임.  

■ 이와 함께 근로자들이 자율적인 학습을 통해 평생 교육기회를 다양하게 활

용하는 자세도 필요함.  

○ 끊임없는 자기계발을 통해 노동력의 질과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더욱 

중요해지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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